
긴 장마와 태풍이 할퀴고 간 제주에는 살인

적인 폭염이 다시 시작됐다. 죽지도 않고 온

각설이 같은 폭염은 우리를 지글지글 녹일

듯 달려든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위협으로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시대에, 많

은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으로 향하고 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한 자연에서 지친 심신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난 22일 2020 제7차 제주섬 글로벌 에

코투어 가 실시됐다. 이번 에코투어는 사려

니 숲길 입구에서 시작해 옛 집터~4 3 주둔

소~마흐니오름~수직동굴~남조로로 나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사려니숲길 도착 후 몸을 풀고 사려니숲길

50m 가량 옆에 있는 좁은 입구로 들어갔다.

입구로 들어서자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바

라보고 있었다. 위를 바라보니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

왠지 기분이 좋았다.

숲길을 가다보니 동충하초가 보였다. 동충하

초는 부끄러운듯이 줄기를 나뭇가지들 사이로

숨으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겨울에 벌레

였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변한다는 뜻에서 동

충하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숙주가 되는 곤

충은 나비, 매미, 딱정벌레, 노린재 등이다. 이

날 본 동충하초의 주인공은 바로 노린재였다.

조금 걷다보니 삼나무숲길이 나왔다. 이

곳의 삼나무숲길은 옛날에 화전민들이 터를

잡고 산 장소였다. 주변엔 돌들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았다. 길잡이 박태석씨는 음식 보관

용 장소나 가축을 가둬두는 장소로 추정된

다 고 설명했다.

더 이동하니 삼나무를 일부 벌목한 현장이

눈에 띄었다. 삼나무는 이용가치가 적어 그냥

버려져 방치됐다. 안타까웠다.

삼나무숲길을 헤치고 가다보니 4 3주둔소

가 나왔다. 주둔소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고

가시 식물들이 많아 긁히고 찔려 난리도 아

니었다. 4 3주둔소는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

직한 장소다. 4 3주둔소는 넓지 않았지만, 당

시 토벌대가 주둔하며 불을 피웠던 장소, 거

처의 흔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편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다. 이 장소가

4 3주둔소라고 알려주는 팻말이 전혀 없었

다. 관광객이나 처음 본 사람은 돌이 많이

쌓여 있네 라고 단순히 생각하며 무심코 지

나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 관리가 안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역사의 흔적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4 3주둔소에서 잠시 휴식 후 마흐니오름으

로 향했다. 길을 가다 보니 주렁주렁 달린 으

름난초가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얼핏

보면 빨갛게 잘 익은 고추처럼 생겼지만 멸

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귀한 식물

이라 함부로 훼손하면 안된다.

다음 코스인 마흐니오름을 본격적으로 오

르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마흐니오름은 서귀

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203번지에 위치해 있

다. 이 오름은 표고 522m, 비고 47m의 거대

한 말굽형 분화구가 특징이다. 이 오름에서

제주4 3사건 전에는 사람들이 밭농사를 지었

으며 1960년대 후반까지도 노루 사냥을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정상에서 휴식 후 발걸음을 뗐다. 동박새

와 매미의 울음소리를 벗삼아 내려오니 마흐

니 수직동굴이 보였다. 수직동굴은 이름대로

동굴이 수직으로 발달해 내부에서는 ㄴ자 형

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굴의 깊이는

20m나 된다. 동굴을 보니 매우 깊어 보였다.

자칫 굴 속으로 떨어지면 맥도 못 추릴 것 같

아 무서웠다.

마흐니오름에서 내려와 수망리로 이동하는

길은 시골길 같은 느낌이었다. 비록 내리쬐는

햇빛은 뜨거웠지만, 탁 트인 들판과 산수국들

을 보며 기분 좋게 에코투어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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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향해 쭉쭉 뻗은 삼나무에 지친 일상이 저만치

~202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삼나무숲길에서 올려다 본 제주의 하늘.

차무릇.

털사철난.

4 3유적지.

마흐니궤. 강희만기자


